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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 독일마을 전경(남해군 제공).

서울역 등 수도권에서 전용열차로 출발해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장까지 연결

하는 '맥주열차 패키지'가 출시됐다.

경남 남해관광문화재단은 제11회 독일마을 맥주축제 기간(10월 6~8일) 특별

운행되는 맥주열차 패키지 여행상품이 모집 정원 200명 조기 마감을 앞두고 있

다고 20일 밝혔다.

이 상품은 독일마을 맥주축제를 수도권지역에서도 쉽게 방문할 수 있도록 접근

성을 개선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용열차에서는 남해 수제맥주를 즐길 수 있다.

'수도권서 전용열차 타고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 여행
떠나요'

남해 독일마을 맥주축제 기간 '맥주열차 패키지' 출시

(남해=뉴스1) 한송학 기자 |  2023-09-20 09:55 송고



탑승은 서울역·영등포역·수원역·평택역·천안역·서대전역이며 하차는 광양 구례

구역이다. 열차 출발시간은 서울역 오전 7시40분, 도착은 구례구역 낮 12시30

분이다. 구례구역에서는 버스를 타고 남해 독일마을로 이동한다.

맥주축제 현장에서는 퍼레이드와 빅텐트 등의 콘텐츠를 즐길 수 있고 남해대교

유람선 탑승·금산 보리암 방문 등의 여행 콘텐츠가 제공된다.

하동 삼성궁과 케이블카를 방문하는 1박 2일 코스도 있어 남해와 하동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볼수 있다.

패키지 상품 예약은 '행복을 주는 사람들' 여행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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